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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시행

되었다.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9월 부 12월 1일까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통계 분석은 

SPSS 23.0 버전을 사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임상추론역량의 

평균은 3.65±0.59, 문제해결능력은 3.80±0.44이었으며, 임상추론역량은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r=.687, p<.01). 본 연구결과는 졸업학년의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키워드 : 임상적 추론, 역량, 문제해결능력,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inical reasoning compenten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 in Graduation Year. The study data collection were selected from 

September 11 to December 1, 2023, for 123 Nursing College Student in Graduation Year and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3.0 version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mean score of 

the clinical reasoning compentency was 3.65±0.59 and the problem solving ability was 3.80±0.44.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ll variables in the clinical reasoning competen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subdomains(r=.687, p<.01).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curriculum and 

educational methods that improve the clinical reasoning compenten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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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복잡하고 다양한 건강문제들이 발생하는 보건의료현

장에서 간호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요구도

는 점점 증가 되고 있다. 특히 임상현장에서는 대상자의 

건강요구에 대한[1], 질 높은 간호 수행을 위해 간호역량

을 갖춘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간호대학의 교육

초점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간호역량을 갖

추는 전문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2]. 

특히, 간호역량 중 임상추론역량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간

호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역동적인 인지과정으로 간

호사에게 필수적이기에 간호대학생이 갖추고 졸업해야 

하는 역량 중 하나이다[3]. 간호실무에서 임상추론은 질

병을 예방하고,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대상자의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을 의미하며 간호사는 주

어진 상황에서 간호중재를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통합해 나간다[4]. 또한, 임상추론역량이 높을수록 대상

자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통해 대상

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5] 간호교육에서 

임상추론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

학생의 대부분은 임상추론역량 정도가 미흡하거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6] 교육자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능

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노력이 요구

된다[7]. 또한. 간호사가 근무하는 임상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간호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상추론을 기반

으로 하는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8]. 

문제해결능력은 급변하는 실무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즉 현재 상황과 바람직한 상황의 차이를 인식하

고 차이를 유발시키는 문제를 신속하고 올바르게 인식하

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9].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은 단시간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정을 통해 향상되므로[10],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구

성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은 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대

상자의 간호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뮬레

이션 기반 교과목들을 적용한 연구[11],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수행능력, 수행자신감, 실무

역량 변인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12], 간호대학생의 문

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13, 14]]가 미비하게 

있을 뿐 임상적추론 역량과 문제해결능력 요소들 간의 관

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임상실무현장에서

는 다양한 간호상황에 따라 비판적 사고와 임상판단을 통

해 대상자에게 효율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역량

을 갖춘 전문인력의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18]. 특

히, 임상추론역량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간

호학생이 습득해야 할 주요 학습성과로 제시되고[15] 있

어, 이에 간호교육자는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상황

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합

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

량과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이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

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추론역량과 문제

해결능력 하위영역들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

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Y시에 소재하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123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 * Power 3.1.9.7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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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으며 선행연구[11]를 참고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f) 0.30, 검정력 .90, 조건에서 산출된 최소 표

본수는 112명이었으나 탈락률 10.0%를 고려하여 123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탈락률 없이 총 123부를 최종 분

석에 포함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임상추론역량

임상추론역량은 Liou 등[16]이 개발하고 Joung과 

Han[17]이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도구를 간호학생에게 

적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임상추론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Joung과 Han[17]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3.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Lee 등[16]에서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

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도구는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

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평가, 피드백의 총 9

개 하위영역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5문항이다. 문

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가 .94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문제인식 .92, 정보수집 .92, 분석능력 .91, 

확산적 사고 .92, 의사결정 .91, 기획력 .92, 실행과 모험 

.92, 평가 .92 피드백 .92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9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

의 학생들로 취약한 피험자임을 고려하여 학과 교수가 연

구자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조연구원이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연구대상자에

게 연구목적, 자유의사에 대한 연구 철회 및 중단 가능성, 

익명성 등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소

요 시간은 20분 이내 임을 설명하고 소정의 학용품류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추론역량과 문제

해결능력 하위영역의 점수는 t-test와 ANOVA로 분

석하였고, Duncan test로 사후검정하였다. 

3)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졸업학년 간호학과 학생 123명으

로 전체의 92.7%(114명)가 여학생이었으며 대인관계는 

‘좋음’ 88명(71.5%)이었고, 전공, 임상실습, 핵심간호술

에 ‘만족’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68명(55.3%), 59명

(48.0%), 50명(40.7%)이었다. 임상실습 불안정도는 ‘보

통’으로 응답한 학생은 71명(57.7%)으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3)

Variable Categories n (%) M ±SD

Gender 
Male 9(7.3)

Female 114(92.7)

Grade 4th 123명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ood 88(71.5)

2.68±0.53Moderate 31(25.2)

Bad 4(3.3)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68(55.3)

1.47±0.56Moderate 51(41.4)

Dissatisfied 4(3.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59(48.0)

1.57±0.60Moderate 57(46.3)

Dissatisfied 7(5.7)

Core Nursing 

SkillsPerformance

Confidence

Satisfied 50(40.6)

1.64±0.57Moderate 67(54.5)

Dissatisfied 6(4.9)

Anxiety of clinical 

practice

Not anxiety 29(23.6)

1.95±0.65Moderate 71(57.7)

anxiety 2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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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core of Clinical Reasoning Comp eten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123)

Characteristics Main areas item M±SD Available range

Clinical Reasoning Competency Clinical Reasoning Competency 15 3.65±0.59

Problem Solving Ability

Problen recognition 5 3.89±0.56 3

Information collection 5 3.66±0.59 8

Analytic ability 5 3.89±.0.57 2

Divergent thinking 5 3.64±0.59 9

Decision making 5 3.93±0.52 1

Planning ability 5 3.84±0.62 6

Practice and risk taking 5 3.75±0.65 7

Evaluation 5 3.86±0.52 5

Feedback 5 3.89±0.51 4

Total 45 3.80±0.44

3.2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

임상추론역량 점수는 5점 만점에 전체평균 3.65± 

0.59점이었고, 문제해결능력은 3.80±0.44점이었다. 문

제해결능력 하위영역들 중 의사결정이 3.93±0.52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확산적 사고가 3.64±.0.59점으로 가

장 낮았다(Table 2).

Table 3. The influence of Clinical Reasoning Competen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123)

Variables Categories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Problem-solving ability

n (%) M ±SD t/F P Dun can n (%) M ±SD t/F P Dun can

Gender 
Male 3.59±0.38

-.345 .731
3.66±0.30

.834 .363
Female 3.66±0.60 3.81±0.4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ood a 3.81±0.56

14.656 <.001 a>c

3.87±0.46

5.255 .006 a>cModerate b 3.20±0.46 3.580±0.32

Bad c 3.68±0.41 3.78±0.34

Majorsatisfaction 

Satisfied a 3.85±0.58

10.309 <.001 a>c>b

3.94±0.47

9.424
<.001

a>c>bModerate b 3.39±0.46 3.60±0.33

Dissatisfied c 3.60±1.05 3.83±0.48

Satisfaction of 

clinicalpractice

Satisfied a 3.89±0.58

10.128 <.001 a>c>b

3.90±0.51

3.266 .042 a>c>bModerate b 3.42±0.52 3.71±0.36

Dissatisfied c 3.57±0.46 3.57±0.46

Core Nursing 

SkillsPerformanceC

onfidence 

Satisfied a 3.94±0.60

14.033 <.001 a>c

3.94±0.51

5.690 .004 a>cModerate b 3.46±0.48 3.71±0.36

Dissatisfied c 3.23±0.58 3.38±0.15

anxiety of clinical 

practice

anxiety a 3.42±0.51

7.500 <.001 a>c

3.73±0.33

7.068 <.001 a<cModerate b 3.59±0.52 3.71±0.38

Not anxiety c 3.99±0.68 4.05±0.56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Reasoning Competen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123)

Variables
1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1 1

2 .687** 1

2-1 .721** .806** 1

2-2 .939** .660** .662** 1

2-3 .628** .875** .781** .604** 1

2-4 .523** .792** .556** .540** .644** 1

2-5 .600** .873** .756** .581** .805** .648** 1

2-6 .484** .743** .530** .471** .635** .492** .690** 1

2-7 .545** .803** .549** .494** .652** .626** .578** .536** 1

2-8 .496** .812** .561** .529** .650** .602** .679** .575** .665** 1

2-9 .468** .778** .587** .447** .640** .542** .676** .510** .637** .711** 1

***: p<.001, **;p<.01, *: p<.0.1

※ 1: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2: Problem Solving Ability, 2-1: Problen recognition, 2-2: Information collection, 2-3: Analytic ability, 

2-4: Divergent thinking, 2-5:Decision making, 2-6: Planning ability, 2-7: Practice and risk taking, 2-8: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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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들의 차이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은 대인관계(F=14.656, p<.001), 

전공만족도(F=10.309, p=.021), 임상실습 만족도

(F=10.128, p<.001)), 핵심간호술 수행만족도(F=14.033,

p<.001), 임상실습불안정도(F=7.50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전공만족도(F=9.424, p<.001), 

임상실습 만족도(F=3.266, p=.042), 핵심간호술 수행만

족도(F=5.690, p=.004), 임상실습 불안정도(F=7.068,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3.4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들 간의 상

관관계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들 간의 상관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687, p<.01).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하위 영

역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의 모든 하위영역

들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들과 높은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87, p<.01). 임상

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하위 영역들 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두 변수의 모든 하위영역들 간에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해결능력 하위영

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

은 ‘문제인식(r=.721, p<.01)’, ‘정보수집(r=.939, p<.01)’

이었다.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들 중 ‘문제인식(r=.721, 

p<.01)’, ‘정보수집(r=.939, p<.01)’, ‘분석능력(r=.628, 

p<.01)’, ‘의사결정(r=.600, p<.01)’은 높은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고, ‘확산적 사고(r=.523, p<.01)’, ‘기획력

(r=.484, p<.01)’, ‘실행과 모형(r=.545, p<.01)’, ‘평가

(r=.496, p<.01)’, ‘피드백(r=.468, p<.01)’도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4. 논의

간호사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한 건강요

구를 가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중재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 간호사인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들 간의 연관

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문제해결능력 하위영

역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이었다.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와 대상자로 한 Im[19]의 연

구결과인 평균 3.90점보다 낮았고,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Hahn과 Chun[27]의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설계에서 대조군을 두지 않아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뮬레이션 수업[19]을 기반으로 한 선행

연구보다 본 연구의 임상추론역량점수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

의 임상추론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

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추론역량은 임상실무 현장에서 간호의 질을 향상

시키고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

에[20]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임상상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면 간호대학

생의 임상추론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지식 및 임상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은 대상 학년이 높은 학년

에만 적용되므로 저학년부터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임상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 학년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졸업학년(4학

년)으로 대학의 교육과정과 실습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임상적 추론역량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상

추론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Woo[28]의 연구결과인 

3.66점과 비슷하였고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4]의 연구결과인 3.3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가 학년에 따른 차이인지 대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전의 사고력과 같은 학습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

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추론역량과 문

제해결능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인관계, 전공만족

도,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간호술 수행만족도, 임상실습 

불안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유사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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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이 임상적 의사결정 

및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27]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은 문제해결 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26]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와 부분적으

로 일치하는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추론역량과 문

제해결능력은 대인관계가 좋고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간호술 수행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추론역

랑과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미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임상추

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대학 교육의 전

체적인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졸업학년 대상자의 임상실습 중에 이

루어진 결과로 반영되어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간호는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들과 마주

하여 실무를 행하는 전공임을 감안할 때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이 실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가들의 노

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임상추론영역은 문제해결능력의 모든 하

위영역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문제해결능

력의 하위영역인 문제인식(r=.721, p<.01), 정보수집

(r=.939,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Park 과 Woo[28]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좋은 수

업경험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간의 관

계에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이 미래 변

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강화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이 시급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29]은 임상에서 제시한 간호학

생이 습득해야 할 학습성과로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주요학습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비 

전문간호사의 역량에 필요한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전공만족

도,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간호술 수행만족도, 일상실습 

불안정도를 고려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

는 일부 대학의 대상자로 모든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

기에는 제한이 있다. 추후 연구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상

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과 문

제해결능력 하위영역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은 각각 대인관계, 전공만

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간호술 수행만족도, 임상실

습 불안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하위영역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하위영역들 간에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

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

로 임상실습의 사례연구, 문제중심학습, 액션러닝, 시뮬

레이션 실습 등에서 임상적 추론을 증진시키는 통합적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의 수

행을 제언한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인적자원과 교육

과정 운영이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대연구 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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